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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the ornamental value of Perilla frutescens var. acuta.

The growth of Perilla frutescens var. acuta was significantly varied as according to light intensities.

The plant height, crown width, petiole length, leaf length, leaf width, stem diameter, and chlorophyll

content were the greatest with 30% shade treatment. All of growth characteristics decreased as

increasing shading levels. The anthocyanin contents also decreased with 70% shading level. The leaf

color turned from dark purplish red to deep yellowish green, and the growth rate and ornamental value

were the lowest with 70% shading condition.

Key Words：Ornamental value, Leaf color, Shading level, Content of anthocyanin.

Ⅰ. 서 론

차즈기(Perilla frutescens var. acuta)는 일년생

의 꿀풀과 자생식물로, 히말라야산맥, 동남아시

아, 동아시아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Nitta, 2001).

방향성식물로서 식용, 또는 약용으로 널리 이용

해왔으며, 자엽, 소엽, 적자소 등으로도 불리우는

들깨와 유사한 식물이다. 진한 자주색의 엽색의

변화가 아름답고 번식력이 양호하여 분식용이나

화단용으로 이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지에서도 재배가 쉬워 기존의 지피식물의 대

용으로써 관엽류의 초본성 화단식물로서 개발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차후 환경복원

에 이용되는 식물의 일종으로서 경관구성요소로

서 이용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식물들을 사용할 때 광의 유무에 따른 식물의 생

장반응에 대한 기초실험이 매우 시급하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식물들은 광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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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음으로서 정상적인 생육과 원활한 생리작용이

이루어지며, 식물이 요구하는 정도에 비해 지나

치게 과다하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형태적으로나

생리적으로 변화가 유발되며, 적절한 광조건 하

에서는 유전적 특징이 가장 잘 발현된다(Scinnot,

1960). 광은 식물체 각 기관의 생장과 발육을 조

절하는 역할을 하고, 광도, 광질, 일장 등의 요소

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식물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광에 대한 식물의 생장반응은 식물의 종

류와 품종에 따라 다르다. 또한 광은 형태적 또

는 해부학적인 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쳐서 동

일 식물을 음지와 양지에서 동시에 생육시켰을

때 초장, 엽면적, 엽두께, 기공수 등에도 많은 차

이가 생긴다. 차광정도에 따라 초장의 신장이 증

가되고(Heins, 1982; Grueber 등, 1986), 엽수도 증

가하는 경우가 있으나 종류와 품종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고(Van Tuyl 등, 1986), 엽색에도 변화

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광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관상 가치를 높일 수가 있다

(Kunst, 1983).

본 연구는 차즈기 고유의 특징인 엽색이 가

장 잘 발현되고, 관상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최적광도조건의 구명과 광도의 차이에 따른 어

떠한 생장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실

험을 수행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공시식물은 차즈기의 종자를 2003년 3월에 파

종한 후 4월에 비닐포트에 1차 가식하였고, 5월

에 본엽이 6-8매, 초장이 10～15cm정도 자랐을

때 직경 12cm, 높이 10.5cm의 화분에 마사토：상

토(인공원예용상토)：녹소토=3：2：2(v/v/v)의

비율로 혼합하여 정식하였다. 모든 실험구는 1일

1회 관수를 원칙으로 하였고, 비료는 Osmocote를

화분당 5～6개 정도씩 2회 시비하였다. 병해충방

제를 위해 살충제를 2회 살포하였으며, 시험구

배치는 완전임의법으로 하였고 모두 10반복으로

실시하였다.

광도처리는 노지에 1.5m×1.5m×2m 의 나무틀

을 만든 후 차광망과 한랭사를 이용하여 대조구

(자연광, 2,500～3,500μmol․m
-2
․s

-1
), 차광 30%

(한랭사 2겹, 1,000～1,500μmol․m
-2
․s

-1
), 차광

50%(차광망 1겹, 250～500μmol․m
-2
․s

-1
), 차광

70%(차광망 2겹, 80～150μmol․m
-2
․s

-1
)로 조절

하여 노지에서 실시하였다.

생육조사는 처리 10주 후에 하였고, 초장, 절간

장, 수관폭, 엽장, 엽병장, 엽폭, 엽수, 엽색, 줄기

굵기, 엽록소 함량, 안토시아닌 함량, 지상부, 지

하부의 건물중 등을 측정하였다. 엽록소함량은

엽록소측정기 SPAD(Soil Plant Analysis

Development, MINOLTA SPAD-501, Japan)를 이

용하였고, 안토시아닌 함량은 생체시료 1g을 95%

ethanol과 1.5N HCl을 85：15로 섞여 만든 용액과

함께 유발에 넣어 미세하게 갈아 4℃에서 하루밤

지낸 후 Whatman No.1으로 여과시켜 얻은 용액

을 spectrophotometer로 535nm에서 측정하였고,

건물중은 각 처리별로 식물체를 채취하여 dry

oven(70℃)에서 72시간 건조시켜 지상부와 지하

부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엽색은 우리말 색이름

사전을 기준으로 가장 근접한 색을 표시하였다.

실험의 통계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Institute Inc, V.8.2)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Duncan의 다중검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차광정도가 식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은 전

반적으로 30% 차광구에서 생육상태가 가장 좋

았으며, 차광율이 높아질수록 초장, 수관폭, 엽

수, 줄기굵기 등이 감소하였고, 엽색이 달라지는

등 생육상태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였다(Table

1, 2).

Epipremnum aureum(남 등, 1997)도 광 수준을

달리 처리하였을 때 품종에 관계없이 생장은 광

수준이 높을 때보다 차광정도가 95% 수준으로

낮은 조건에서 저조했다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

를 나타내었다.

초장은 변화는 30% 차광이 63.8cm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50% 차광은 47.4cm로, 그리고 70%

차광은 33.2cm로 차광율이 높아질수록 점점 짧

아졌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성 있는 결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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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s of different shading levels on the

growth of Perilla frutescens var. acuta.

Shading

level

(%)

Plant

height

Node

length
Z)

Stem

diameter

Crown

width

Dry weight

shoot root

(cm) (cm) (cm) (cm) (g) (g)

Cont. 55.1by) 3.5a 0.6a 43.0ab 15.7b 5.7b

30 63.8a 3.4a 0.7a 45.2a 28.0a 9.8a

50 47.4c 3.2a 0.5b 38.4b 7.4c 4.4c

70 33.2d 3.4a 0.3c 29.8c 1.8d 0.3d

z)3rd node length from top.
y)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Table 2. Effects of different shading levels on the leaf

growth of Perilla frutescens var. acuta.

Shading

level

(%)

Leaf Petiole

lengthNo.Z) Length Width
Color

(ea) (cm) (cm) (cm)

Cont. 142.6by) 12.3b 9.2b Dark purplish red 5.6b

30 170.6a 14.7a 10.9a Dark purplish red 7.0a

50 84.4c 12.9b 10.6a Dark purplish red 6.4ab

70 24.0d 11.1c 8.3b Deep yellow green 6.3ab

z)Leaf number per plant.
y)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였다. 수관폭은 차광율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70% 차광시에는 29.8cm로 가장 좁았으며, 30%

차광 시에는 45.2cm로 대조구보다 약간 넓어졌

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ure 1). 절간장

은 차광율에 따라 다소 감소하여 50% 차광시에

3.2cm로 가장 짧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인정되

지 않았다. 줄기의 굵기는 30% 차광에서 0.7cm

로 가장 굵게 나타났으며, 50% 차광에서는

0.5cm, 70% 차광시에는 0.3cm로 감소하면서 줄

기가 약해져서 70%를 차광한 경우에는 도복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엽수는 30% 차광구에서

170.6개로 가장 많았고, 50% 차광시에는 84.4개,

70% 차광 시에는 24.0개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는 광도가 낮아질수록 연화바위솔(Orostachys

iwaenge)의 포기당 잎의 수가 감소하였다는 이와

Cont. 30 50 70

Shanding level(%)

Figure 1. Effects of different shading levels on the

growth of Perilla frutescens var. acuta.

방(1998)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엽병장, 엽장, 엽폭 모두 30%차광구에서 가장 컸

고, 그 이상에서는 초장과 수관폭이 차광율이 높

아짐에 따라서 감소하였는데 이는 Codiaeum

variegatum ‘Yellow Jade’가 음지에서 엽장, 엽폭,

엽면적이 작았으나 양지에서 크게 나타났다는

설 등(1997)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식물체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건물중은 전체

적으로 생육이 가장 좋았던 30%차광구에서 지

상부 28.0g과 지하부 9.8g으로 가장 무거웠으며,

70% 차광구에서는 지상부 1.8g, 지하부 0.3g으로

서 크게 감소하였다. 바위솔(김, 2001)의 경우도

근중이 대조구 및 30% 차광구에서 양호했던 반

면, 차광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차광에 따른 엽색의 변화는 70% 차광시에 대

조구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차

즈기 고유의 암자적색의 잎이 황록색으로 변하

여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Figure 2). 엽록소

함량의 경우 30% 차광구에서 42.6mg․g-1 fw으로

가장 높았고, 50% 차광구에서 35.0mg․g-1 fw,

70% 차광구에서 26.5mg․g-1 fw로 감소했으며, 안

토시아닌 함량은 70%차광구에서만 3.22mg․g-1

fw로 대조구의 4.24mg․g-1 fw에 비해 감소하였

고, 다른 처리구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igure 3). 이는 알로에(이 등, 1996)의 경

우에 있어서 차광에 의해 엽록소함량이 줄어들

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고, 붉은양배추(부와 이,

1999)와 Eustoma grandiflorum(Kuwabata 등,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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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ding level (%)

Cont. 30 50 70

Shading level (%)

Cont. 30 50 70

Figure 2. Effects of different shading levels on the leaf

size and leaf color of Perilla frutescens var.
acu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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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hlorophyll and anthocyanin contents as af-

fected by different shading levels in Perilla
frutescens var. acuta.

등에 있어 안토시아닌 색소의 발현은 광에 의존

한다는 보고와 같이 차즈기도 광도에 대한 의존

도가 큰 것으로 생각되었다.

Ⅳ. 적 요

차즈기의 관상가치 증진 및 광도에 따른 생육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을 실시한 결과 차

광정도에 따라 생육상태가 매우 다르게 나타났

다. 초장, 수관폭, 엽병장, 엽장, 엽폭, 줄기굵기,

건물중 등 대부분이 30% 차광 시에 높게 나타나

생육이 가장 좋았으며, 차광율이 높아질수록 모

두 감소하였다. 엽록소함량도 30% 차광시에 가

장 높았으며, 안토시아닌함량의 경우 70% 차광

시에만 감소하였을 뿐 나머지 처리구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70% 차광 시에는 엽색이 암

자적색에서 황록색으로 변하였고, 생육이 저조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물체가 도복하여 차즈기

고유의 관상가치가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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